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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행정수도 워싱턴DC와 경제수도 뉴욕 중간지점에 위치한 델라웨어주 윌밍턴. 세계적인 화학회사 듀폰이 위치하고 있고 인구 10만명인 조그마한 도시다. 
올해 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곳을 찾았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나일론을 발명해 섬유산업에 혁명을 이끌었던 듀폰이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옥수수 콩 등 곡물을 원료로 생산되는 바이오에탄올은 가솔린에 비해 생산비용은 높고 연비는 떨어지는 단점을 안고 있다.  결국 바이오연료 상업화의 핵심은 생산비용은 낮추고 연비는 높여 정부보조금 없이도 석유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듀폰이 바이오연료의 혁신을 꿈꾸는 선봉에 서 있다 맥스 리 듀폰 바이오연료부문 엔지니어는 "땅 위에 방치돼 버려지거나 태워버렸던 옥수수 줄기와 이파리, 속 등 이른바 식물 쓰레기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에탄올을 생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옥수수 알갱이에 들어 있는 녹말을 발효시켜 에탄올을 뽑아내는 것이 전부다. 신 에탄올 추출기술 개발로 단위면적당 에탄올 생산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사라 하웰 BP 환경ㆍ홍보담당 이사는 "BP는 대체에너지 시장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2005년 11월 재생에너지 부문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올터너티브에너지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었다"며 "올터너티브에너지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재생에너지 사업에 80억달러를 투자할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들어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빌딩으로 건설되고 있다.  BOA타워 건설비용은 총 13억달러(1조2220억원). 이 같은 막대한 건설비용 중 상당 부분은 친환경ㆍ에너지절약 설비를 갖추는 데 쓰였다. 

우선 건물 지하에 얼음탱크 44개를 만들어 전기요금이 저렴한 밤에 얼음을 만들어 둔다.  한낮에는 얼음의 찬기운을 이용해 냉방기를 돌리게 된다. 더운 여름에도 냉방비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건물에 떨어지는 빗물은 한 방울도 하수구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 재활용한다. 모아둔 빗물은 화장실과 냉방용으로 활용된다. 

이 같은 설계를 통해 BOA타워는 일반가정 125가구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절약한다.  건물은 또 자연채광을 십분 활용했고 유리창 재료도 채광 능력이 좋은 것으로 선택해 조명에 들어가는 에너지 사용량을 25%가량 절감했다. 

건초더미에서 바이오연료를 창출해내는 듀폰, 대형 빌딩 건축에 그린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BOA타워처럼 그린테크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야후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구글은 태양광 사업에 거금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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